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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몽준은이익, 국민은손해. 김상조, 이동걸감사하라”
대우조선매각대책위,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…“산업은행, 공정위는 재벌특혜 로비스트인가”

금속노조와 재벌 특

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

전국대책위원회(이하 

대책위)가 현대중공업 

정몽준 재벌에 대우조

선을 특혜 매각하는데 

앞장서는 이동걸 산업

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

정거래위원장에 대한 

국민감사를 청구했다.

노조와 재벌 특혜 

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, 

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

경남대책위원회, 대우조선 동종사 

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거제 범

시민대책위원회가 5월 7일 서울 종

로구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

‘대우조선 현중재벌 특혜매각 국민

감사 청구 접수 기자회견’을 열었

다.

대책위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7조 

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대

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

기려 한다고 지적했다. 또한, 공개입

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

기초 기업매각 절차를 따르지 않았

다고 덧붙였다.

대책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

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을 

공정하게 심의하기보다 대우조선의 

매각을 전제하고, 경쟁국 등 부서가 

이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

는 등 기업결합 심사에 편향 태도를 

보인다고 비판했다. 대책위는 김상

조 위원장의 발언이 기업결합을 심

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방침으로 

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.

신태호 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

지회장은 “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

재벌 특혜매각을 밀어붙이고, 김상

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뤼셀에서 현

대중공업을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

하고 있다”라고 지적했다. 신태호 

수석은 “산업은행장은 현대중공업 

재벌의 이익을 공적자금 회수보다 

중요하게 여기고, 독점을 방지해야 

할 공정거래위원장은 스스로 존재를 

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. 이

런 시급한 상황이라서 국민감사를 

청구한다”라고 취지를 밝혔다.

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“대우조

선이 현대중공업에 넘

어가면 부산, 경남의 

기자재 공장에서 일하

는 많은 노동자가 직장

을 잃을 수 있다. 대우

조선을 재벌에 넘기는 

게 옳은 일인지 묻고 

싶다”라며 따져 물었

다.

송명주 부위원장은 

“기업의 인수과정은 

투명해야 하고 절차를 제대로 거쳐

야 한다. 감사원은 대우조선 매각과

정이 정확한 절차를 지켰는지 철저

하게 조사해야 한다. 3만여 명의 원

하청 노동자가 감사원을 지켜볼 것

이다”라고 경고했다.

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회

사는 LNG선과 VL컨테이너선의 해

외 점유율 60%, 국내 잠수함 사업은 

100%를 독점하게 된다. 두 회사의 

결합은 독과점 방지 문제에서 벗어

나 있지 않다.

대책위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제

도는 국민이 감사원에 공공기관에 

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. 20세 

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명 하

면 청구할 수 있다. 김상조 공정거

래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대

한 국민감사 청구에 1만 명이 넘는 

시민이 서명했다.


